“2004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기후정책 및 총결산 컨퍼런스”

(GHG Registries, Climate Policy and the Bottom line in San Diego)

기후변화협약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은 다양하다. 처한 환경에 따라 시장관점에서 능동적이기도 하고, 규제관점에서 수동적이기도 한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국제 규제는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업,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의 이윤이 크게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온실가스 등록 및 산정 시스템이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2004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기후정책 및 총결산 컨퍼런스를 통하여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에 대한 러시아 비준을 앞 둔 시점에서의 미국 내 기술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

기후변화협약의 정의와 중요성

- 기후변화협약의 정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설립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부터 태동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의 채택을 통해 선진국과 동구권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한도 부과를 함으로써 국제환경협상 역사상 일대 혁명으로 평가 받았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국가별 배출한도의 설정과 함께 효율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간 배출권 거래(ET: Emission Trading), 개도국에서의 감축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 및 거래(CDM: Clean Develop Mechanism), 의무부담 국가간 감축사업을 통한 크레딧 획득 및 거래(JI: Joint Implementation) 등 3대 국제협력메커니즘을 허용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

전반적인 경제활동에서 직,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는 경제활동 전체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변화는 각국 정부는 물론 산업체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다시 표현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여건상 필연적인 협약 이행이 예상되며, 국제 규제 적용시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심각할 수 있기에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 기후변화협약의 글로벌 동향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발효가 되면서,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2001년 3월 미국의 협약 파기와 2002년 11월 러시아의 참여 보류를 기점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근 러시아의 높은 비준 가능성에 의해 가까운 미래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는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전작업(early action)을 수행중이며,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서상에 명시된 감축량보다 더 많이 저감하기로 하고 있다. 유럽 이외에는 캐나다와 미국, 호주, 일본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온실가스 등록 및 산정 시스템 관련

1998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와 세계지속발전기업협의회(WBCSD: World Business Council of sustainable Development)가 소집된 이후 2001년 12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사용할 수 있는 1차 GHG Protocol이 기업, 비정부기구, 정부 출신의 500여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각 국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후 2년 여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 간의 토론 및 내용 수정을 통해 금번 컨퍼런스에서 내용 수정을 통해 금번 컨퍼런스에서 2차 GHG Protocol 개정판에 대해 발표하였다. 개정판 내용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구입된 전(Purchased electricity) 등에 대한 산정방법과 같은 부록 및 관련 사례 추가, 목표 설정 방법 및 검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현재 본 Protocol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관련

국제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곳은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ission)로 2001년 10월 배출권거래제 안(Directive on the implementation of an EUwide GHG emissions trading system)을 채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cap and trade'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7년을 1단계로 CO2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의 배출권거래는 영국의 배출권거래 Scheme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유럽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달리 미국은 주(state) 또는 기업 단위의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CCX(Climate Change exchange)는 미국내 대규모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 시범사업으로

PERT(Pilot Emission Reduction Trading)와 GERT(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rading)를 추진한 바 있다. 캐나다는 현재 앨버타주에서 추가 거래제를 고려 중에 있다.

- 컨퍼런스를 통한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미국은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가이며 동시에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다.
